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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·아시아의 창, 인터넷은행 대출 명의

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여 승소판결
-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의미있는 판결  

- 로스쿨 학생이 참여한 공익소송의 의미있는 성과   

 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‘지역사회법률구조클

리닉(담당교수: 김남희)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공익소송이 

2023. 2. 1.(수) 2심 판결이 내려졌으며(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1. 선고 2021

나42278 판결),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

여 승소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

받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. 

 □ 이 사건은 2019년경 결혼이주여성 A의 배우자 B가 A의 신분증 사진 등을 훔

쳐 무단으로 A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터넷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

을 받은 사안으로 B는 이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

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다. 그런데 인터넷은행 C사는 명의도용 피해자 A에게 

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였고, 이에 A가 이주인권단체인 아시아의 창과 서울대 공

익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C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으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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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‘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’수업과 공익법률센터 프로보

노 활동을 통하여 여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리서치와 서면작성 과정에 참여하

였다. 

 □ 2023. 2. 1. (수) 내려진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(서울중앙지방법원 제4

민사부 2021나42278 판결) B가 A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개설을 하고 다음날 대

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은행이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

어, C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취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 의

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대출의 효력이 명의도용 피해자인 

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 

 □ 이 소송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김남희 임상교수와 박

현서 변호사,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는“이 판결은 인터넷은행 대출과 관련

하여 계좌개설 후 대출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

않은 점을 들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건으

로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인터넷은행을 통한 

대출을 확대해 온 은행의 반성이 필요한 사안”이라고 설명하고“로스쿨 학생들

이 임상법학 수업을 통하여 공익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여 취약계층 금융

소비자의 보호에 성과를 낸 사례”로 의미있다고 설명하였다.  


